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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술분량구술분량구술분량구술분량: 03분 4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1992년 14대 총선 공천을 둘러싼 일화

구술자 :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십일(91)년도 오(5)월에 처음으로 지방에 선거1)

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시의원 선거가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평민당2) 

사무총장 공천 심사하는 쪽에서 한 지역을 내 몰래 팔아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로비를 했겠죠. 그게 이제 ‘철회해라 그건. 지구당 위원장이 

추천도 안 한 사람을 임의로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철회하라고 한 걸 그걸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날까지 철회안하

면 내가 탈당을 하겠다.’ (철회가 안돼서) 탈당을 했어요. 그때 제 생

각은 ‘아, 이런 정치 별 의미가 없겠구나. 뭐 저놈들은 삼(3)당 합당해

서 지역구도 만들고 민주당3)은 민주당대로 제대로 된 지방의회 선거를 

처음 하는 건데 그런 때 그런 공천이나 이렇게 팔아먹고 그래서 안 되겠

다’ 해서 정치를 안 할 생각으로 저는 이제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

러구선 미국 가서 한참 돌고 (91년) 팔(8)월인가, 팔(8)월 말에 돌아오

는데 보니까 꼬마 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4)하고 합당5)한다는 뉴스가 나

오더구만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났더

니 이제 통합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입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정치할 생각이 별로 없다. 입당을 안 하겠다. 정치를 임기만 

1) 1991년 6월 20일 치러진 시·도의회(광역)의원선거를 말함.

2) 이때는 평화민주당과 재야단체인 신민주자유연합이 통합해 신민주연합당(신민당)으로 재출범한 시기였음.

3) 각주2)에서와 같이 신민당을 말함.

4) 각주2)에서와 같이 신민당을 말함.

5) 1991년 9월 이른바 ‘꼬마 민주당’과 신민당이 통합해 민주당으로 출범함. 이듬해인 1992년 14대 총선(3·24)

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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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고 정치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자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의원회관 사무실로, 같은 현역의원이니까 그 당시

까지는. 자꾸 사무실로 와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복당을 

하겠다.’ 복당( )이죠. 다시 복당을 하기로 했는데 복당을 하려니까 

‘사과문을 써라’ 뭐, 그러는 거예요 당에서. ‘내가 왜 사과문을 쓰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복당을 하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 얘기

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던 거고 이제 통합이 됐으니

까 복당을 한다는 건데 당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내가 사과를 하

느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있었어요. 사과문을 안 쓰면 복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거 못 한다, 나하고 당하고 막 싸우게 되니까. 그런

데다가 공천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면담자 : 총선 앞두고.

구술자 :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이 무조건 복당시켜서 공천 안주면 자기가 탈당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중적인 정치인이 

돼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오(5)공 청문회 스타로 떴지, 삼(3)당 합당 

거부했지 그러니까 이미 영호남을 가릴 것 없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많이 

가진 정치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가 저도 이제 광주 청문회를 가

지고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알려진, 저도 이제 대중 정치인이 

돼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복당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하니까 노무

현 대통령이 직접 담판을 진 거죠. 복당시켜서 공천 안주면 자기가 탈당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해찬이는 복당을 해서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거죠). 유명한 일화에요, 그게.

■■■■    구술자 구술자 구술자 구술자 주요이력주요이력주요이력주요이력

1952. 충남 청양 출생

1971.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74. - 197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79. 돌베개출판사 설립(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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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198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대변인, 정책실차장, 총무국장 

19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의원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서울 관악을)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특별위원회 간사 

1988. 평민당 원내부총무 

1991. 신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 

1993. - 1994.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1995.07 - 1995.12 서울시 정무부시장 

1996. 국민회의 총선기획단 단장 

1996.05 제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관악을) 

1996.05 - 1997.05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1997.07 - 1997.12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 부본부장 

1997.12 - 1998.02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간사 

1998.03 - 1999.05 제38대 교육부 장관 

2000.04 - 2000.12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을) 

2000.12 - 2001.03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03 - 2001.09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05 - 2002.06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상임 선대본부장 

                  새천년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2003.10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관악을) 

2004.06 - 2006.03 제36대 국무총리 

2006.10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 

2007.09 - 2007.10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2009.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2012.06 - 민주통합당 당대표(2012년 현재) 



- 4 -

제13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위에서 활약했다. 3당 합당 이

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 함께 있었으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다시 당적이 갈렸다. 노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로 입

당한 이후에는 줄곧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이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 10년 만에 재선의원이 되고 교육위를 맡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상임위에

서 만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참여정부에서 국

무총리를 역임했다.


